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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은 사람마다 다른 신체의 특징 부위, 행동적 특성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한 기술 분야로 컴퓨터 범죄, 각종 테러 등에 대비, 접속 또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인식 기능을 강화한 기술이다.Biometrics 



Bio Convergence

바이오 융합 기술이 접목된 분야 집중 조명

사용자 맞춤형으로 스스로 감지하고 
자동 판단 및 대응이 가능한 바이오 융합 신기술
바이오 기술이 과거 개별 독립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연구 중심이었다면 현재 연구의 트렌드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해 

IT·BT·서비스 등이 복합된 융합 바이오 신기술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ICT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바이오 센서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반해 측정 센서의 정밀도 한계, 

일부 생체정보 취득, 법 제도 하에 응용 분야의 제한성, 신용도 공조 부족 등의 한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헬스·웰니스 사업 추진 또는 세부적으로 ICT, IoT 등 기술과 연계돼 측정된 인간의 생체정보로부터 유의미한 건강정보를 

취득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민호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뜨는’ 바이오 융합 기술의 최근 트렌드

최신 바이오 융합 기술은 ‘탈중앙화(Decentralized)’를 표방하며, 모

바일&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개인 중심의 맞춤형 기술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기술 개발 방향에 있어서 ‘환경, 에너지, 건강, 안전’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웰빙과 웰니스 및 사회 안전에 대한 목표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 웰빙 등에 따라 

‘질병치료(Cure)’로부터 ‘건강관리(Care)’로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며, 

이를 위한 ICT, BT 및 기간산업 간 기술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 

융합 기술은 앞으로 인간의 인지능력과 소통능력을 확대시키고, 인간

의 건강 증대와 수명 연장,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나아가 지구 온난화, 전염병, 에너지 및 식량문제 등 전 인류

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구조 변화 등은 경제·사회에 지대한 변화를 초

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Forbes’(2013)에서는 2013년을 ‘Year of Digital Health’로 정의

 ■환자·의료행위자 간 Connectivity의 증가(SNS 등)

 ■제약업체의 개발 방향이 치료뿐 아니라 예방,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연구로 변화

세계 헬스케어시장 성장세 빨라   

기술 부문에서 기존 게이트웨이 기반의 유헬스 관련 연구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상당부분 스마트폰 연계 기반 연구 개발로 전향되고, 스마트폰 

중심의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IT 주도형 바이오 기술은 다

각도에서 신속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지만 인체 생체정보를 취득하

는 최끝단 센서 및 전극, 아날로그 회로에 기인한 부분과의 연동성 부분에

서 많은 만족도를 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단발성이고 흥미 위주의 콘텐

츠 제작에 한계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세부화한 니즈와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최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지향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용자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헬스케어 부문

의 단순 신호 측정에서 벗어나 최근 바이오 센서는 점차 소형·집적화되고 

있으며, HTS 및 바이오칩 등을 활용한 분자진단 신기술도 함께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고감도 칩이 모바일 연동기기와의 융합으로 성능 고도

화 및 의료 서비스와의 단계적 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및 융합 기술 개발 트렌드를 반영해 세계 헬스케어시장은 

2012년 6.8조 달러 규모에서 2017년에는 총 9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선진국에서의 시장이 전체 헬스케어시장에서 80%를 차

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신흥국이 10.8%로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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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보이고 있는데 도요타(Toyota)에서는 심박 측정이 가능한 스티어링 

휠을 개발해 운전자의 심장마비 또는 블랙아웃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BMW에서는 운전자의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블루투스를 탑재한 혈당

측정기를 차량에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도요타, 닛산(Nissan), 덴소(Denso), 벤츠(Benz) 등 다양한 자동차 기업이 

차량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운

전자의 손과 손가락 동작을 인식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 모션&제스처 

인식 스위치, 생체신호를 활용해 운전자 인증 기능 및 건강상태 체크로 

운전자와의 교감을 확대한 유헬스케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항공 분야에서는 Personalized Air Vehicle(PAV) 시장의 확산으로 

단좌형 개인 항공 증가세가 예상되며, 운항자 생체정보 파악 및 필수 장

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항공의 경우 운항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은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치 부착이 필수로 요구된다. 고

정익 및 회전익 단좌형, 복좌형 항공기 조종사의 순간 의식 상실(Black 

Out)로 인한 항공기 추락으로 인명 및 국가 재원 손실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장거리 운항을 하는 

조종사들의 졸음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기

술과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급증하고 있다.

생체이식용 칩 기술

생체이식용 칩 기술은 21세기에 들어 의학의 생체 모델링 지식과 공학

적 의료 진단 및 분석 시스템이 결합한 형태로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생체 

물질과 이러한 정보를 분석, 진단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초소형 미세 가공 기술과 생체합성물질을 이용한 

공정 기술이 결합된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인공뇌, 인공망막, 청각보조

용, 인공피부, 인공근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두뇌칩(

신경전극·Neural Probe Chip)은 뇌질환 및 뇌 기능 연구를 위해 직접 뇌

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소자로서 뇌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자동차·항공 분야 바이오 융합 기술

자동차·항공 분야 바이오 융합 기술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바이오 융

합 기술이 접목된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자동차시장은 단순히 기계 

중심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통신, 제어계측, 생체신호 활용 등

의 최신 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스마트 차량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

후방 감지 센서를 이용한 충돌방지, 실시간 도로정보를 바탕으로 편안하

게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차선 이탈

의 위험도를 알려 교통사고 방지 기능 등이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생

체신호 계측장비의 발전과 실시간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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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이 초기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소수 혁신가와 얼리어답터 계층에서 환영받지만 대중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제품이 초기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소수 혁신가와 얼리어답터 계층에서는 환영받지만 

대중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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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헬스의 트렌드 수명 및 벤처 투자의 헬스산업 내 비중

<그림 2> 디지털 헬스시장 부문 구분

<그림 3> 생체신호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기술 동향

 ■빅데이터와 의료기록을 활용한 기기 제작

 ■디지털 헬스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확대

 ■글로벌 IT 기업 주도의 Digital Health 영향력 증대(예 : Watson(IBM),  

 google/23&me, Amazon Health 등) 

 ■Quantified Self(수치화된 자아) 추세로 정량적 수치에 기초한 자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량, 칼로리, 심박수 등을 모니터링해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직접 자가 진단(Gartner, 2013 유망기술)



이 있다. 패스워드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단

점이 있어 이러한 기존의 개인 신분확인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개인의 고유한 신체·행동적 특징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하는 

생체인식 기술이 각광을 받는 상황이다. 영상신호나 음성신호 등의 형태

로 입력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패턴 인식 

분야의 기술로 대표적인 예로는 지문, 얼굴, 홍채, 망막, 장문, 정맥, 화자, 

서명인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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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두뇌칩을 생물체의 뇌조직 

또는 신경조직에 삽입, 생물체의 신경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 생체신호

를 기록하거나 외부의 전기 자극을 생물체 내부로 전달해 신경세포를 자

극하는 기술이다. 뇌로부터 직접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자의 센서 

부분이 뇌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데 뇌는 항상 움직이는 물질이므로 이 부

분의 유연성(Flexibility)이 보장돼야 하며, 뇌파의 적은 전압과 전류를 측정

하기 위해 소자는 높은 민감도(High Sensitivity)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호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신호처리(Signal 

Processing) 부분을 집적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인공망막칩(Retina Chip)은 망막이 손상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인공

망막을 이식하고, 인공망막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생체신호로 변환해 뇌

의 시각중추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개인 신분 확인기술인 생

체인식 시스템은 출입통제, 근태관리, 범죄수사용, ATM(현금자동입출금

기), PC 데이터 관리, 미아 찾기, 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 등 일상생활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얼굴모양, 홍채, 망막, 정맥, 지문, DNA 등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과 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의 행동학적 특성

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많은 응용 분

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등록하는 과정과 사용자 

자신이 자신임을 확인받는 인증(Verification 1:1),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자를 찾아내는 인식(Identification 1:N)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이 널리 응용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정비, 생체인식 기술 

표준화 및 정확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술 확보 등 제반 여건 마련

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 4> 생체이식형 칩 예시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 

생체인식 기술은 사람마다 다른 신체의 특징 부위, 행동적 특성을 이용

해 보안을 강화한 기술 분야로 컴퓨터 범죄, 각종 테러 등에 대비, 접속 또

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인식 기능을 강화한 기술이다. IT 분야에서 BT 

콘텐츠를 응용한 대표적 영역이며, 온라인·자동화 시대를 맞아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활용에 대한 요구가 급팽창하고 있다.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주민등록증, 여

권, ID카드와 같은 신분증 및 패스워드로 나눌 수 있는데 신분증은 비교적 

쉽게 위조가 가능하고, 항상 소지해야 하며,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

<그림 5> 생체인식 기술의 예시

<그림 6>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자 등록 및 인증·인식 과정

 “최신 바이오 융합 기술은 ‘탈중앙화(Decentralized)’를 

표방하며, 모바일&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개인 중심의 

맞춤형 기술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기술 개발 

방향에 있어서 ‘환경, 에너지, 건강, 안전’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웰빙과 웰니스 및 사회 안전에 대한 목표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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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신체에 착용할 수 있

는 형태로 된 컴퓨터로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자의식 없이 신체의 일부처

럼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능력을 보완하거나 배가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형태 혹은 착용 상태에 따라 분류되는데 

단순한 액세서리 형태에서 직물·의류, 신체부착형,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생체이식형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편하며, 안전하고 보기 좋은 특성을 갖

는 것으로 신체에 근접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보편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 전망

과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 결합성, 가격, 서비스 등 여러 요인에

서 기인된다. 이는 대중으로부터 필요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캐즘에 직

면한 것으로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점이 생긴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

이스의 미래 가치 및 기업 시장에서의 기대로 보면 하드웨어 개발 부문에

서는 핸드 프리(Hand Free)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세이프티

(Safety) 기대가 높아야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으로는 수요자의 기호

에 맞는 패션&스타일(Fashion & Style)이 필요하며, 빅데이터(Big data)와 

연동이 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센싱 정보 및 생활습관 분석을 통해 

개별 맞춤형 표현형 데이터(Phenotype) 제공이 필요하다. 휴대용 디바이

스의 경우에는 손목시계형이 가장 많으며, 삼성 갤럭시 기어(PPG 측정), 

Jowbone(운동량, 수면상태, 심박수), 애플의 iwatch(활동량, 심박수, 이동

거리) 등이 있다. 구글은 구글글라스를 개발해 원격 의료 지원,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등으로 이용 중이다. 부착형의 경우 구글과 Triggerfish에서 

렌즈를 개발한 바 있다. 구글렌즈는 혈당을 측정할 수 있으며, Triggerfish

는 24시간 안압을 측정해 녹내장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페이스 글라스의 ‘Meta 01 developer kit’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집합체로 3D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스처 인식 기능(센

서+비전), 근거리 네트워크(BLE), HW·SW 플랫폼 연동, 가상화 비전, 디

스플레이, 3D 사운드 등을 탑재하고 있어서 게임, 3D 프린팅, 양방향 통

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는 기술 간 혁신적인 융합을 제시

하고 있으며, 추후 게놈(Genome) 분석, 빅데이터와의 연동, 감성 분석 등

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웨어러블 컴퓨팅의 발전 방향 (출처: KEIT PD issue Report, June)

<그림 8> 손목형 웨어러블 밴드의 예시

<그림 9> 밴드 타입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운동량, 걸음 수, 칼로리, 
수면상태, 계단 수, 자세, 운동 등 신체정보 측정이 주 목적

(제품 : Fuelband, Fitbit, Up, Shine, LumoBack)

<그림 10> 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대표적 예시(글루코스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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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능성 섬유, 전도성 섬유, 회로보

드 등을 이용해 생체신호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운동·군사용 목적으

로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화된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BitBite 제품은 디바이스를 귀에 삽입시키고 음식을 저작할 때 나오는 

턱관절의 운동량, 음파 분석 등을 기반으로 칼로리 양과 음식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기존 사용자의 의식 하에 인위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자연스럽게 음식정보를 알려주는 장

점이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적용과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영역으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에 따른 피트니스·웰니스시장으로 향후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을 넘어 진단, 수술 및 치료 부문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중심이 돼 스마트기기와 센

서 기술을 통해 일상에서 생성되는 자신의 모든 데이터(식사량, 혈압, 운

동량, 기분 변화 등)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해 건강을 관리하려는 

‘Quantified Self’ 트렌드의 확산이 주목받고 있다.

남겨진 과제 및 앞으로 기술 추이

이처럼 다양한 바이오 융합 헬스케어기기들이 연구 및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개인의 건강관리를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으

로 인해 계속적으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헬스케어기기들에 대

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 첫 번째 문제인데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기가 단순 헬스케어 정보(심박수, 운동량, 운동시간)를 제공

해 흥미를 쉽게 잃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바이오 융합 신기술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 플렉서블(Flexable) 소재 기술 주도로 하드웨어적 한계 극

복과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단순히 수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와 

사용자 간 상호 통신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기술 혁신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오감 분석과 감성 해석으

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자연스러운 일체형 기술이 요구된

다. 이에 따라 산업 간 고유 기술과 신기술 간 융합뿐 아니라 감성적 혁신

이 수반된 신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Smart Bra’는 심전도(ECG) 및 

피부 전기활성(EDA) 센서가 내장돼 있어 심박동의 변화와 발한 정도를 

측정해 충동적 폭식을 유발하는 여성의 감정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스마

트폰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림 11> 스페이스 글라스에서 개발한 Meta 01과 응용 분야의 예시

<그림 13> 현재 개발 중인 BitBite 제품의 시연모습

<그림 14> 마이크로 소프트가 개발한 ‘Smart Bra’

 “현재 보편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 전망과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술, 결합성, 가격, 서비스 등 여러 요인에서 기인된다. ”

<그림 12> Polo의 은섬유 기능성 섬유와 카메라 내장형 손목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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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로 

선정한다. ㈜금호N.T가 ‘초고내열(250℃, 200hr) 하이브리드 섬유복합소재를 활용한 자동차 

엔진 및 배기계용 경량 3D 흡음부품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내열 M-아라미드 

파이버(M-Aramid Fiber)를 적용한 3D 입체구조의 고내열 흡차음재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기술 장관상

3D 입체구조의 고내열 흡차음재 세계 최초 개발 - ㈜금호N.T

신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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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

고내열 M-아라미드 파이버(M-Aramid Fiber) 적용한 
3D 입체구조의 고내열 흡차음재 세계 최초 개발
한국을 대표하는 NVH 자동차 소재기업인 NVH KOREA의 그룹사 ㈜금호N.T는 

일반산업용 Nonwoven 및 자동차 내장용 부품에 적용되는 Nonwoven(NVH 

소재)과 PU(Polyurethane) 폼(Foam)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내장재 Nonwoven시장에서 단일공장 규모로는 국내 1위 기업으로, 사업은 크게 

Nonwoven·자동차소재사업과 PU 폼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사업화 아이템은 

플로어 카펫, 트렁크 매트, 패키지 트레이, 시트백, 아이솔레이션 대시 등의 자동차 

내장재 부품으로 성형가공,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차업체에 공급한다. 특히 

2003년 5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현 주력사업인 산업용 소재의 개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고내열, 내화학성 신소재의 검토 및 적용 개발을 통한 신고부가 

창출의 프런티어 역할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R&D 활동을 수행 중이다. 

취재 김은아 사진 이승재

사   업   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초고내열(250℃, 200hr) 하이브리드 섬유복합소재를 활용한  

 자동차 엔진 및 배기계용 경량 3D 흡음부품 개발

제   품   명 자동차 흡음부품

개 발 기 간 2012. 9 ~ 2014. 8 (24개월)

총 사 업 비 1,819백만 원 

개 발 기 관 ㈜금호N.T

 경북 구미시 1공단로4길 141-54

 054-460-8100 / www.gumho-nt.com 

참여연구진 김용길, 박미라, 김경도, 류형규, 민부현, 조정호, 김준영,  박주경,  

 김경원, 전은진

Industrial 

Technology

장관상
㈜금호N.T (이승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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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실린더 블록 커버(Cover) 250℃, 200시간, 머플러 히트 프로텍터(Heat Protector) 

200℃, 200시간 이상 확보 / 경량화 : 기존 대비 80% 무게 감소(연비 개선 기여) 내열성·경량화



고내열·고흡음·경량화 동시 구현형 소재·부품 연구 개발

GDI(Gasoline Direct Injection) 엔진은 흡기포트에서 연료를 분사해 공

기와 혼합시켜 실린더 내부로 집어넣는 포트 분사와 연료를 직접 실린더 

내부에 높은 압력으로 분사, 최적의 연소 상태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고출력 고연비의 강점이 있지만 고압 분사로 인한 엔진 자체 소음으로 인

해 차체 내부 및 외부의 소음문제가 발생한다. 디젤엔진의 경우도 실린더 

안에 공기를 흡입·압축해서 고온·고압 상태를 만든 다음 액체연료를 

분사해 자연 발화시키고 피스톤을 작동시킴으로써 동력을 얻는 내연기

관으로 저비용 연료의 사용과 고출력 고연비의 장점이 있지만 가솔린 엔

진 대비 심각한 소음이 발생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불안감 및 피로도를 

야기시키며 자동차 제작회사의 종합적 기술 수준의 저평가와 국내 자동

차의 정숙성이 떨어진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루미늄 금속 코팅가공 제품의 경우 내열성 및 안

정성은 개선됐지만 알루미늄 코팅으로 인해 흡음성은 오히

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젤엔

진과 T-GDI급 엔진 튜닝을 시도했으나 요구되는 비용과 기

간이 너무 길고, 추가적인 단가 상승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WTO 및 그린 라운드

(Green Round) 등에서 환경오염의 주 원

인으로 작용하는 CO
2
 배출량을 규제하

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법이 제정돼 고

연비 엔진에 의한 CO
2
 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친환경 고부

가가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needs)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과제를 통해 자동차 고효율 디젤엔진과 T-GDI 엔진 및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흡음성이 우수한 섬유소재인 고

내열 M-아라미드 파이버(M-Aramid Fiber)를 적용한 3D 입체구조의 고

내열 흡차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차체 경량화, 내열성, 흡차음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본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금호N.T의 이승한 연구소장은 “개발 완

료된 고내열성 수지, 내열성 섬유복합소재 및 입체성형 공정활용 자동차 

엔진계, 배기계 부품 및 신차종 부품 용도를 적극 확장 개발할 예정”이라

며 “항공기, 선박, 건축 등 타 산업 고내열 신용도를 개발하고 확대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 우위 선점을 토대로 한 국내·외 시장경쟁력 확보

최근 자동차 사용자들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인 성숙도가 깊어

질수록 차량의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에 대한 추구 욕구는 더욱 증대되

고 있다. 과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진동현상이나 실내 소음의 수준

0.6 이상(1kHz), 0.78 이상(2kHz), 0.92 이상(3.15kHz), 0.97 이상(5kHz) 달성(기존 대비 최대 400% 흡음률 향상)흡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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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슈퍼 소재인 메타 아라미드(Meta-Aramid) 섬유소재를 적용한 엔진소재 부품의 

개발 프로젝트(Project)로 초기 메타 아라미드 섬유소재를 적용한 고흡음형 구조 구현형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 공정조건 설계, 내열성 바인더 개발 및 이를 적용한 가공 공정조건 

설정 시 다양한 변수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개발 

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과 현장 소통형 문제 해결 방식으로 목표 기한 내 성공적인 기술 

개발 완료가 가능했다.”

엔진 흡음부품



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단한 불만사항을 야기할 정도로 자동차 사용자

들의 요구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소형 승용차의 

구매자도 대형 고급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의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을 

요구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의 정숙성과 쾌적성

을 반영한 NVH 특성이 차량 구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자

동차의 NVH 특성은 자동차 제작회사의 종합적인 기술 수준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엔진 및 머플러 상부 부분에 장착 가

능한 아라미드계 고내열 흡차음소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M-아라미드 소

재의 흡차음성, 난연성, 차체 경량화 등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흡음

재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진동소음 저감 기술은 자동차 제작회사의 종합적인 제품 기

술과 생산 기술 수준의 최종적인 척도로 인정된다. 외국의 경우 엔진 소

음 저감을 위해 소음원 주변부에 차폐구조 및 흡음재(엔진룸 격벽)를 적

용하지만 엔진 블록에 흡음재를 바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을 막아

야 하는 면적이 많아지게 돼 원가 및 차체 중량 상승의 문제가 있어 일부 

고급 대형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엔진 근방에 적용되는 소재는 전 세계적으로 무기금속소재가 사

용되지만 이는 차열 및 방열 역할을 위해 적용된 것이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머플러용 흡차음재의 경우 배기가스가 지나

감에 따라 고온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그 주변이 고온 환경조건(200℃ 

정도)에 노출된다. 하지만 200℃ 이상의 열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알루

미늄 소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량 상승 과다가 발생된다. 알

루미늄 소재는 흡음 성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머플러 쪽에서 발생되는 배

기 소음을 줄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자동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흡음재로는 음향공학에 의한 

다공질 흡음 기능을 갖는 섬유소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소재의 물리적 구조 제어 및 자동차 성능 만족형 최적화 설계를 통해 흡

음성이 우수한 고내열 경량화 소재 개발 및 공정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상

용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초고온 환경조건인 엔진 근방과 배기계에 적용 가능

한 고내열성 M-아라미드 파이버를 이용한 자동차소재부품 제조 기술을 

통해 차체 경량화, 내열성, 흡차음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 기술 우위 선

점에 의한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금호N.T의 이승한 연구소장은 “자동차 엔진계 부품이 신차종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의 현대차, 기아차 외에도 해외 메이저 

완성차 메이커(Benz, BMW, GM 등)에 공급 확대가 가능해 매출(수출)이 

현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사업화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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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본 기술 개발에 의해 우리나라 디젤엔진의 소음 진동 

성능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돼 국산 디젤 승용차의 

양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이 

기대된다.”

김익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의류 PD

㈜금호N.T는 세계 최초 
자동차용 엔진 및 배기계용 
흡음부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시상한다. 동남정밀㈜이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술을 통한 일체형 케이스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난이도 높은 일체형 자동변속기 케이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고품위 변속기 부품 외 

최근 경량화 트렌드로 주목받는 차체 부품에도 초고진공 다이캐스팅 기술 접목이 가능해 

사업화 및 파급 효과가 높은 점을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사업화 기술 장관상

초고진공 다이캐스팅 주조 기술 국내 최초 개발  -  동남정밀㈜

사업화 기술 부문

New 

Technology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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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기술 장려상 사업화 기술 장려상

레이온 소재를 고감성 패션에 적용해 글로벌화 추진하다  
- ㈜씨앤보코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잡아라 - ㈜동보



이달의 
산업기술상

초고진공 다이캐스팅 주조 기술 국내 최초 개발
고난도 일체형 자동변속기 케이스 통해 차량 경량화 실현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노력은 끊임없다. 이에 따라 

이제 자동차산업은 단순한 메카닉을 넘어서 소재에서부터 전기, 전자, 통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산업과 과학기술을 망라하는 종합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연비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처하는 연구는 차량 경량화 

개발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동차 부품사들에도 영향을 미쳐 

동일 소재를 통한 부품의 경량화는 이제 부품사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남정밀㈜이 기존 다이캐스팅 공법이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한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술 개발에 성공, 

레드오션인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사   업   명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술을 통한 일체형 케이스 개발

제   품   명 자동변속기 하우징

개 발 기 간 2009. 6.~2014. 5. (60개월)

총 사 업 비 2,193백만 원

개 발 기 관 동남정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석당길 53 

 052-239-0300 / www.dongnamdc.com

참여연구진 김용현, 박주열, 이석우, 박경석, 한승철 

동남정밀㈜ (이광표 대표이사)

대기압 이상의 압력 하에 용융금속을 금형에 주입하는 주조법으로 아연,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의 합금 등 기계부품 주조에 많이 활용된다. 두께 1.5~5mm가량의 얇은 것이 제조하기 

쉬우며, 정밀도가 높아 거의 표면 가공도 필요 없다. 
다이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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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



고생산성·고품질 달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다이캐스팅 공법은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고생산성, 고치수 정밀도를 갖

는 제조 프레스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타 공법 대비 품질

경쟁력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고물성의 부품에는 적용하지 못하

고 있으며, 단순 형상의 케이스 및 하우징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다이캐스팅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배출

이 어려워 공극률 결함 발생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다이캐스팅의 장점인 

고생산성과 타 공법이 갖는 품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차량의 경량화

와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특히 승용자동차용 자동변속기의 외장부품은 현재 3등분해 각각 다이

캐스트 주조 후 가공·조립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으며, 자동변속기 케

이스는 필드에서 누유가 생기면 자동변속기 전체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

는 주요 부품이라는 점과 최근의 차량 경량화에 따른 원가 절감 및 연비 

향상의 기류를 놓고 볼 때 앞서 다이캐스팅의 장점인 고생산성과 타 공법

이 갖는 품질 수준 달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동변속기 케이스는 그 중요성에 맞춰 대부분 완성차 메이커들

이 직접 생산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몇몇 회사만이 생산하고 있고, 우리

나라는 동남정밀㈜에서만 유일하게 생산·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남정밀㈜의 이번 기술 개발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자동변속기 각각의 부품은 개발 초기에는 중력 주조와 다이캐스

트가 혼합 적용되다가 현재는 다이캐스팅 주조법으로 생산되고 있다. 특

히 변속기 케이스 및 리어커버의 경우 다이캐스팅 공법 적용 시 공극률 

등 내부 품질문제로 인해 최근에서야 비로소 다이캐스팅 주조 기술이 개

발 완료돼 양산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동남정밀㈜은 자동변속기 외장부

품의 분할 제조가 아닌 일체형 케이스 개발은 NVH 개선과 가격경쟁력 향

상은 물론 변속기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 오는 핵심 기술

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엔진·구동륜 회전비 조절 기능 

및 클러치 기능, 변속 기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부품을 보호하는 기능

과 함께 운행 중 변속기 내부에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원활하게 방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 자동변속기 외장부품의 특성을 동남정밀㈜은 일체

형 케이스 내에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제품 내부의 

기포를 제어해 우수한 내압기밀성과 고청정도까지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기술 개발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개발 완료

한 초고진공 다이캐스팅 기술이 고품위 변속기뿐만 아니라 최근 경량화 

트렌드로 주목받는 차체부품 다이캐스팅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정밀㈜만이 보유한 기술이라는 측면과 함께 해외의 경우 독

일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동남정밀㈜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

한 곳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자동차 연비 향상과 원가 절감

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는 차량 경량화 개발 경쟁의 촉발 요인이며, 차

량 경량화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장경쟁력과 함께 완성차 제조기업들의 

생존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동남정밀㈜의 이번 기술 개발은 치열한 경쟁

을 펼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개발 기술 통해 일체형 자동변속기 케이스 개발  

동남정밀㈜은 이번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5년 동안 그야말로 무에

서 유를 창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품 설계 및 구조 해석, CAE 해석 및 금형 설계와 제작 기술, 

고진공 메카니즘 설계, 고진공 요소 기술 및 최적화 기술 개발, 고강도 알

루미늄 합금 및 청정화 개발 등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술 확립에 필요한 

모든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바로 국내에서는 

동남정밀㈜만이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일체형 자동변속기 케이스다.

실제로 동남정밀㈜이 제품 개발에 성공한 ‘전륜·후륜 일체형 자동변

속기 케이스’의 경우 동일 소재인 알루미늄을 적용해 박육화에 의한 경량

화 20% 이상을 성공했고, 대면적 박육화에서는 일반살 두께를 4.0mm까

지 줄였으며, 무엇보다도 기존 20%에 달하는 소재불량률을 무려 4% 이

하로 낮추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대표이사 겸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술을 국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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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하는 데 성공해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

술을 확립했다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도 개발 

난이도가 높은 일체형 자동변속기 케이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사장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다이캐스팅업계는 파워트레인 부품 제

조에 주력해 왔으나 기존 중력주조업체의 다

이캐스팅사업 진출, 중국업체의 성장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본 과제를 통해 기존에

는 다이캐스팅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복잡 형상의 일체형 

부품은 물론 차체와 섀시 부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술 개발에 성공해 타 업체보다 한 걸음 앞선 기술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분리형 케이스에 비해 가격경쟁력

이 있는 일체형 자동변속기 케이스를 통해 신규 매출 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동남정밀㈜은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한 

부품을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해 2014년 약 1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

고, 앞으로 연평균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남정밀㈜은 신규시장 개척과 관련해 현재 중국에 1개 법인을 운영 중이

며, 추가로 1개 법인을 세울 계획이어서 월드클래스 기업으로의 발판 마

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00% 국산화 통한 관련 기술   

선도기업 기대

사업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정밀㈜의 

이번 기술 및 제품 개발에는 신기술 개발 못지

않은 난관이 많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사장은 “국내 다이캐스팅 

시장은 주변 장치 등에 대한 인프라가 미흡하

고, 특히 이번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기술인 진

공장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독일 등 선진기술

업체들의 기술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 그야말

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매우 컸다”면서 “그

런 탓에 일체형 자동변속기 케이스 개발과정에서 일체화 설계과정 시 발

생하는 후육 부위의 수축공을 제어하지 못해 불량률이 무려 50% 이상 발

생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생산 기술

의 노하우와 과제를 통해 개발한 초고진공 정밀 주조 기술을 결합해 문제

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부사장은 “높은 실패 위험성에도 굴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바탕으로 공통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고, 임직원들의 단결을 유도해 온 경영원칙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1987년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자동

차 엔진 및 변속기 관련 부품을 생산해 온 노하우와 이를 통해 쌓은 기술

력, 과감한 R&D 투자 등이 지금의 결실을 맺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와의 공동 개발 등 과제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

으로 다양한 부품군으로의 확대와 함께 개발과정에서 일부 해외 기술이 

접목된 분야의 국산화를 통해 100% 완벽한 순수 국내 기술로서의 초고진

공 정밀 주조 기술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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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본 초고진공 다이캐스팅을 통한 일체형 변속기 성형 

기술은 기존의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변속기 케이스를 

일체형으로 제조하면서 부품 보호, 열 방출 등 기본 기능 

외에 경량화까지 가능한 기술로 앞으로 차체 부품의 

주조공법 성형으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린카 PD





이달의 
산업기술상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잡아라
순수 국내 기술로 오일펌프 내장형 밸런스 샤프트 개발 성공

자동차 업계에서는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하는 화두가 여러 개 있다. 이 가운데 

NVH를 강화해 진동과 소음을 줄여 정숙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숙성을 

희생하고 연비와 출력을 상승시킬 것인가 역시 선뜻 답을 내리지 못하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물론 최근에는 연비와 출력에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량의 정숙성을 차량 선택에 있어 우선 가치로 두는 수요층도 있다. 

더욱이 SUV 등 디젤 차량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숙성은 디젤 

차량의 성능 평가에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실정이고, 아울러 친환경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어 저진동 친환경 차량을 위한 밸런싱 샤프트 기술은 연비와 

출력 상승을 위한 기술만큼 주요 기술로 손꼽힌다. 이런 가운데 ㈜동보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오일펌프 내장형 밸런스 샤프트 모듈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 국내 자동차업계에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취재 조범진 사진 ㈜동보 제공

사   업   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저진동 친환경 차량을 위한 밸런싱 샤프트 개발

제   품   명 밸런스 샤프트

개 발 기 간 2005. 6.~2010. 5. (60개월)

총 사 업 비 3,706백만 원

개 발 기 관 ㈜동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46

 032-812-2357 / www.dongbo.com

참여연구진 ㈜동보 조일형, 김명수, 박영신, 자동차부품연구원 이봉현, 김찬중,  

 이동원

Industrial 

Technology

장려상
㈜동보 (김지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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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ie, Vibration & Harshness의 준말. 노이즈는 소음, 바이브레이션은 진동, 하쉬니스는 노면에서 

타이어로 전달되는 충격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평가할 때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밸런스 샤프트 모듈을  

장착함으로써 NVH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NVH



100% 국내 기술로 개발, 수입대체 효과 높아  

밸런스 샤프트 모듈은 엔진의 진동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기계 부품으

로 엔진 진동 저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 

및 엔진 내구성 증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이다. 

다시 말해 4기통 엔진의 경우 ‘흡입-폭발-배기’의 과정에서 엄청난 소

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크랭크 샤프

트와 반대방향의 회전력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상쇄시키는 것은 물론 피

스톤과 커넥팅 로드의 관성력에 대항하는 힘을 주어 전체적인 균형을 유

지시켜 엔진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다. 

이에 따라 외국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밸런스 샤프트 모듈 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고, 특히 오일펌프 내장형 일체 방식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에 의

해 시장이 잠식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동차산업의 높은 경쟁력과는 

달리 그동안 100% 수입에 의존해 모순된 상황을 이어 왔다. 

실제로 ㈜동보와 같은 국내 전문기술 업체들은 

그동안 외국의 도면을 도입해 단순히 오일펌프 

외장형 밸런스 샤프트 부품들을 제작하는 수

준에 머물러 있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화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의 오일펌프 내

장형 밸런스 샤프트 기술은 엄두도 내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동보가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오일펌프 

내장형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핵심 부품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전체 시스

템 통합 제작의 모든 과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지만 대표는 “외국 선진업체에서의 오일펌프 내장형 밸

런스 샤프트 모듈 개발은 2006년 국제학술대회 이후 양산화가 이뤄진 기

술로 원천기술 및 기술재산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개발 

차량에 장착함으로써 기술경쟁력과 진입장벽이 높은 실정”이라면서 “이

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100% 국산 기술을 활용해 오일펌프 내장형 밸

런스 샤프트 모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밸런스 샤프

트 모듈 개발에서 외국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도면을 바탕으로 가공 기술에만 치중했던 국내 

밸런스 샤프트 전문 생산업체가 오일펌프 내장형 모듈에 대한 설계 및 제

작기술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유사 제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  방지

와 함께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대한 고부가가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클린 디젤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

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일펌프 내장형 밸런스 샤프트 모

듈은 엔진 공간 활용, 개발 단가 등에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직렬 4기통 

엔진을 중심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국제경쟁

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차주행시험 10만km 실시 등 피나는 노력 기울여 

한편 이번 개발과정에서 ㈜동보는 주관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기초기술

을 일부 확보하고 있었으나 국내 최초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험

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엔진 제원으로부터 불평형 질량

을 계산하고, 어떤 형태로 샤프트의 콘셉트 설계를 진행할 지 등의 응용기

술을 국산화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해당 제품의 설

계사양을 양산공정을 고려한 최적의 사양으로 도출하기 위해 수많은 설

계 변경은 물론 시제품 제작과정에서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한다. 

더욱이 개선된 시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최소 10만km 이상을 보장하는 제

품임을 평가하기 위해 엔진 파손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

차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데 있어 많은 참여 연구원

의 땀과 노력이 수반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앞에서 언급한 제품 개

발의 어려움에 따라 통상 제품 개발기간의 최소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열악한 연구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1~2년의 선행연구를 진행하

다가 포기했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외에도 제품 개발을 위해 최고의 전

문가 집단을 찾아가 기술 개발 진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도 많은 어려

움이 있었지만,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침으

로써 지금의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앞으로 ㈜동보는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바탕으

로 설계 및 제작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선진 외국업체의 밸런스 샤프

트 모듈과 비교해 평균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전념

할 계획이며, 국내를 넘어 세계 자동차부품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자동

차부품 전문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

를 밝혔다.    

전문가 코멘트

“오일펌프 내장형 밸런싱 샤프트는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의 국산화 측면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운사이징 

고효율 엔진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기술로 수입 대체 및 앞으로 수출까지 가능한 기술로 

기대된다.”

손영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린카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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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코스 레이온 원사의 장점인 드레이프(Drape)성과 흡습성을 보존하고, 물리화학적 

단점인 낮은 습윤 강도와 불안정한 수축률을 보완해 형태 및 물성이 안정화된 ‘매칭 

패턴원단’을 개발하다. 

이달의 
산업기술상

레이온 소재를 고감성 패션에 적용해 
글로벌화 추진하다 
2014년 12월 코리아 패션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복호 디자이너가 1975년 

창업한 ‘최복호 패션’을 기반으로 하는 ㈜씨앤보코는 기존 패션기업과는 

차별화되는 텍스타일 디자인, 소재 가공, 패션 디자인, 봉제, 패턴의 총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패션기업이다. 

1980년부터 꾸준한 해외 컬렉션(패션쇼) 및 패션전시회 참가, 국내 예술문화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씨앤보코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을 

모토로 예술과 패션,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친환경적 

염색과 소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의상 개발을 연구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취재 김은아 사진 서범세

사   업   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레이온 복합사를 활용한 매칭 패턴원단 기술 개발 및 의류 개발

제   품   명 레이온 매칭원단 여성 패션의류

개 발 기 간 2012. 6 ~ 2013. 5 (12개월)

총 사 업 비 200백만 원

개 발 기 관 ㈜씨앤보코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

 053-552-1334 / www.choiboko.com

참여연구진 ㈜씨앤보코 최주영, 김동옥, 김애경, 이인숙, 실크로드 엄주명, 전규리,  

 DYETEC연구원 정현섭, 김미경 외

㈜씨앤보코 (최복호 대표이사)

22     이달의 신기술

Industrial 

Technology

장려상

Success Point










































































































































































